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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9월 저는 명동대성당 갤러리 1898에서 ‘북촌 한

옥’을 주제로 개인 사진전을 열었습니다. 최근 많은 사람이 

북촌 한옥마을을 찾고 북촌의 아름다움에 열광합니다. 그

러나 정작 이 동네가 언제, 어떻게 생겨났는지, 누가 어떤 

철학으로 이런 동네를 개발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

니다.

1920년에서 1930년대에 걸쳐 북촌에 한옥 단지를 일궈

내신 분은 바로 저의 할아버지 정세권이십니다. 당시 일제

의 압박을 물리치고 경성의 한복판에 우리의 긍지를 한옥

으로 뿌리박아 놓으셨다는 점이 놀라울 뿐 아니라, 그 집들

이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서민들을 위한 30평 내외 소규모

의 실용적 한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분의 앞서가

신 애국애족의 철학에 감동하게 됩니다. 그분은 한옥 건축

을 통해서 일구신 부를 당시 독립운동을 하던 신간회, 조선

어학회와 조선물산장려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 후원하

신 분이시기도 합니다. 

할아버지의 업적을 되새기며 저 또한 후손으로서 북촌 

한옥을 주제로 사진을 찍어 할아버지의 높은 뜻을 널리 알

리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. 후손으로서 무언가 할 

일이 있다는 절실한 책임감 때문에 저는 덜컥 전시장에 대

관 계약을 했습니다. 사실 전시의 준비는 덜 된 채 전시 날

짜부터 못 박아놓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. 이때부터 제

게 두려움이 덮쳐 왔습니다.

전시의 주제는 정하였으나, 구체적으로 무엇을 소재로 

잡아 어떻게 촬영을 할지 막연하였습니다. 더구나 북촌은 

수많은 사람이 방문을 하고 사진을 찍어온 곳인데 어떻게 

남다른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.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

이 많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주님께 간절한 

기도를 올리며 주님께 의탁하는 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.  

“주님, 저로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저를 

이끌어 주십시오.” 밤마다 묵주기도 안에서 시편의 구절을 

묵상하며 주님의 은총을 빌었습니다.

그리고 마음속의 할아버지와 문답하면서 북촌의 골목길

을 헤매던 어느 날, 저는 한옥의 아름다움과 함께 할아버지

의 건축 철학과 가치관을 잘 드러내는 지붕과 하늘의 조형

적 형태에 시선이 꽂히게 되었고, 그것을 사진예술로 표현

하게 되었습니다. 

갤러리 1898에서의 전시는 많은 관심을 받으며 진행되

었고, 그 후 북촌 소재 갤러리 한옥에서 초대전을 여는 기

쁨도 맛보았습니다. 주님께서는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

해 주셨습니다. 주님의 이끄심이 아니었다면 어찌 내가 그 

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.

100년 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노력하셨던 저의 할아버

지 정세권 요아킴께서도 하늘나라에서 손녀의 노력을 흐뭇

하게 받아 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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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로서는 못 오를 바위 위로 
저를 이끌어 주소서

교리상식
금육(육식을 피하는 관습)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내려오는 전통입니다. 처음엔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

요일에만 하다가 매주 금요일에 지키게 되었습니다. 한국 천주교회 교회법 보완 규정(2002년 6월25일 사도좌 승인)에 따

르면, 연중 금요일 재는 금육이나 금주, 금연, 선행, 자선, 희생, 가족 기도로 지킬 수 있습니다. 재(齋)를 지킴으로 절약한 

몫은 자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합니다.

금육제? 금육재?

 글_ 「교회상식 속풀이」  |  바오로딸 발행


